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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◆ 북한은 IT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 및 전자결제 방식 다양화 진행 중

 ◆ 대북제재·코로나19 등의 여파에 따른 외화 고갈로 주민 보유 외화 흡수 및 강제저축 

유도 정책을 추진 중이나, 주민의 금융에 대한 불신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

 ◆ 최근에는 계좌에 예치된 외화를 전자결제 카드와 연동시켜 다양한 상품 구입이 가능한 

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개시하는 등 북한 주민의 자발적 외화사용 장려 추세

 ◆ 다만, 북한의 전자상거래는 자체 인트라넷 위주의 IT인프라로 대외 접근이 제한되어 해외로

부터의 거래 등 비거주자를 이용한 외화흡수 확대 한계

□ 북한은 IT기술 발달로 전자상거래(E-commerce)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

상점 등장과 함께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

○ 최근 개인 이동통신 보급, ‘돈주’에 의한 사적 배달서비스 등장 및 전자결제법 

제정(’21년) 등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발달

-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급증(’14년 약280만→’21년 약 600만명)하고 있으며, ‘벌이버스’,

‘서비차’ 등 택배수단이 빠르게 증가

- ’15년 첫 전자상점인 ‘옥류’가 문을 연 이후 22개*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였고,

현재 북한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’만물상’이 대표적인 전자상점으로 자리매김

    ※ ‘만물상’은 ’21년 기준 보건·의료품, 특산물, 공예품 등 5개 카테고리에서 약 249개 품목을 판매 中

    * KOTRA (2021.04.20) 「북한정보」 “북한의 전자상거래”

○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확장과 더불어 최근 IT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방식 확산

- 대표적 모바일 결제시스템 ’울림’은 중국의 ’위챗페이’, ’알리페이’ 등을 벤치

마킹하였으며,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된 계좌연동 카드를 등록해 사용 가능*

    *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(2019.11.25) 「KB지식비타민」 “북한의 모바일 결제어플 : <울림 1.0>”

   -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등장은 간편결제, 전자카드 등 이용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,

당국에 의해 주민이 소유한 자금을 흡수하고 자금흐름 감시에 용이성 제공

    ※ ’울림 2.0’이 출시되어 중앙기관이 발급한 카드 뿐만아니라, 무역기관 카드도 허용되는 등 등록 가능한 

카드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요금이체, 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 기능 등이 추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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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북한의 전자상점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‘울림 2.0’                

자료 : SPN서울평양뉴스(2018.04.06.) 만물상 홈페이지 자료 : 데일리NK (2020.11.04)

□ 북한은 대북제재, 무역봉쇄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어 주민 외화보유 제한 

정책을 추진하는 한편,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흡수 수단 다변화 시도

○ 대북제재로 광물 등 주요 수출품을 통한 외화수입 차질과 코로나19에 의한 對中무역

급감 등 주민들의 달러 선호 현상(dollarization) 확산으로 심각한 외화부족 발생

- ’21년 당국은 주민들의 외화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지정 은행에 예치하고 카드를

발급받아 사용하도록 강제*하는 등 외화사용 감시를 위한 정책 시도

    * 데일리NK (2021.04.23) ”북한, 주민 대상 외화 보유 실태 조사...저축도 강요”

- 다만, ’09년 화폐개혁 명목으로 실시한 현금몰수로 인해 주민들의 공금융에 

대한 불신이 높아 외화흡수에 한계 노출

○ 이러한 환경下, 최근 외화로만 결제 가능한 온라인 상점을 통해 주민 사이에 유통

중인 외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장

- ‘외화상점봉사 2.0’은 13개*의 대도시 가맹점이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과 신속한

배송 등의 이점을 통해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외화사용 유도

    *  데일리NK (2022.09.06) "북한 스마트폰 앱 '외화상점2.0' 인기... 1~2주면 물건 배달“

ž 기존 외화상점(Off-line)은 고가의 수입명품 판매로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하였으나,

온라인 플랫폼 도입 이후 전국 각지의 주민 접근성 확대

   - 결제는 사전등록된 외화카드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발급없이 본인명의의 외화

계좌를 통한 송금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*의 외화 사용 가능

    * 데일리NK (2022.09.13) “스마트폰 외화상점 앱 결제 방법은? “카드ㆍ송금 모두 가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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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북한의 외화유통 구조 및 외화상점(대성백화점)

자료 : 한국은행(2020.6), “經濟分析” 자료 재구성 자료 : 뉴시스 (2019.07.09)

□ IT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의 양적·질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며, 

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화흡수 가속 예상

○ 전자상거래 도입 초기 당국 주도의 G2C 유형에서 벗어나, 점차 B2B·B2C 거래

증가로 전자상거래 이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

   -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 ‘옥류’*는 인민총봉사국에서 운영하였고, ‘만물상’ 출범 

이후 100여개 공장·기업소·단체와 7만여 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

    * KOTRA (2020.05.30) "북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동향"

○ 또한,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과 맞물려 IT창업 증가 추세로

위안·달러 등의 외화결제를 유도하는 다양한 핀테크(Fin-tech) 스타트업 등장

- 북한 최초의 24시간 배달서비스 앱(‘앞날’), 네비게이션 앱(‘길동무’), 사진보정 앱

(‘봄향기’), 택시호출 앱(‘콜택시’) 및 스마트폰 게임 등 온라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*

    * 연합뉴스 (2018.07.09) “북한서 IT 창업 증가 추세...스마트폰 앱에도 관심 많아”

○ 스마트폰 기술 발전에 따라 인앱결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자결제 도입*으로 

강제적인 외화흡수 방식을 탈피, 주민의 보유외화의 자발적 사용 확대 유도 전망

    * 서울경제 (2022.08.12) “北, 달러·위안화 사용 늘고 북한식 삼성페이 ‘전화돈’ 이용도 급증”

□ 다만, 북한의 전자상거래 기반이 자체 인트라넷(‘광명성’)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

있어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외화흡수에 제약 존재

○ 북한의 전자상거래 IT인프라는 체제유지 등 당국의 폐쇄적 인식으로 인하여 

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, 국외에서 자유로운 접속에 제한

○ 대외적인 접근이 제한된 자체 인트라넷 사용기반 하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

외화유입 및 경제적 수익성 창출 한계


